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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2008년 SK인천정유 합병
이사회, 2008년 상반기 합병 준비절차 보고 … 국제경쟁력 강화 실현

SK에너지가 2008년 상반기에 자회사 SK인천정유를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SK에너지는 9월6일 오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SK인천정유를 2008년 상반기에 합병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절

차에 대해 보고했다고 공시했다.

SK에너지는 앞으로 합병비율 산정 등의 과정과 양사의 이사회를 거쳐 본격적으로 합병을 추진할 예정이다.

SK에너지는 양사가 합병하면 지금보다 시너지 효과가 커지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는 

한편, 기업가치도 제고될 것으로 판단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국내외 기업 공개와 중국 Sinopec과 전략적 제휴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합

병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호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

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SK인천정유가 인수 후 약 1년 6개월 동안 양호한 영업실적을 나타내고 No1. CDU(상압증류공

장)를 재가동하는 등 경영이 정상화된 것도 합병을 준비하게 된 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SK에너지는 합병돼도 인수 당시 밝힌 인력 포괄승계 계획에 따라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SK에너지는 2005년 8월 법정관리중인 인천정유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2006년 1월 최종 인수했

으며 3월에는 SK인천정유로 사명을 바꾸었다.

SK에너지와 SK인천정유는 합병 후 임직원수가 5611명, 하루 원유 정제량이 111만5000배럴이 되고 고도화

설비 용량은 SK인천정유의 설비가 2008년 완공되면 하루 16만1000배럴(14.4%)로 확대된다.

2007년 상반기 말 기준 SK에너지와 SK인천정유의 총 자산은 19조435억원과 3조3987억원이고 매출액은 12

조9261억원, 2조4560억원, 영업이익은 8753억원, 973억원이다.

굿모닝신한증권 이광훈 애널리스트는 “SK인천정유 합병은 주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고 평가하고 “정

유마진이 악화되고 물량이 쏟아지면서 런던증시 상장을 연기했고 이후에 국내외 동시상장과 함께 전략적 파트

너를 찾았지만 인천정유의 중질유 분해시설이 완공된 후에야 제 값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또 미루었다가 급

기야 방향을 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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